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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의 조도기준 비교분석 : 주택조도기준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n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in KoreaㆍChina․Japan: 

Focused on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for Housing)

송대선*․강혜경․조영미․안옥희**

(DaeSun Song․HyeKyung Kang․YoungMi Jo․Okhee An)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for housing. KS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KS A 3011) in Korea,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GB 50034-2004) in China

and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JIS Z 9110) in Japan are compared.

The results are as below.

First,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used in KoreaㆍChinaㆍJapan are suggested by different

locations and activities. However, classification for application scope is set differently. There are 10

areas for classification used in Korea, 5 areas in China, and 13 areas in China. When medium levels for

classification are included as classification level, total of 15 areas are used for classification in China.

Second, when considering there are 15 areas of application scope in China for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there are 7 areas that are commonly used in KoreaㆍChinaㆍJapan. 7 areas include

stadium, factories, hospitals, office, shopping center, houses and hospitals. Third, working surface is

considered as the height for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in KoreaㆍChinaㆍJapan. Korea and

Japan consider all working positions, standing and sitting position, when deciding the height. However,

China only considers the standing position. Fourth, application scope for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for housing are classified in 16 areas in Korea, 5 in China and 18 in Japan. Thus, the

application scope for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in housing in Korea is similar to Japan.

However, there are only 5 areas used in China such as living room, bedroom, dining room, kitchen and

sanitary room.

Fifth,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is classified in 3 levels such as Lowest-Moderate-Highest

while China and Japan only have standard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Sixth, when observing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by type of activities, Japan classified the activities in greatest detail

followed by Korea and then China.

Seventh,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differs by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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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조명은주위를밝혀물체를명확히볼수있도록하

고분위기를조절하여편안함과안락함을주는등많

은기능을하고있다. 이런조명은공간에설치됨으로

써공간의활용성을높이고그공간을사용하는사람

들에게쾌적함을제공한다. 또한 조명환경은그공간

의목적을충족시켜주는것은물론인간의내면에잠

재한무의식적인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조명이적절하게되어있는공간은눈의피로

를적게하고시력을보호하게되므로공간의크기, 용

도,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내용에따라너무밝은양의빛은눈부심을초래

하고, 너무부족한양의빛은불편함을초래하므로적

정한 양을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각 나라별로 기준조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

한조도기준은각국의경제적상황과자연․사회․문

화적특성에따라알맞게제정되어야하며, 시간의흐

름과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현대사회는세계각국의상호교류가매우활

발하며, 특히산업분야에있어서는수출입과관련하여

세계가 공통된 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도기준의 경우에는 특정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이라기 보다는 환경에 관련된 부

분이 크므로 세계가 공통된 기준을 제정하고 적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각 국의 경제적 상황과 자

연환경, 건축환경등조도기준제정과관련된요소들

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지역

이며 상호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조도

기준(GB 50034-2004)과일본의조도기준(JIS Z 9110)

을우리나라KS 조도기준(KS A 3011)과비교하고자

한다.

본연구결과는아시아권역의조도기준제정에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도기준을

대상으로조도의적용범위와각범위의조도표준치에

대하여 비교 고찰한다.

먼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도기준의 구성 체계에

대하여알아본다. 즉적용범위와조도측정에대해파

악한다. 그 다음구체적인조도기준치에대하여주택

의조도기준을대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주택을 중

심으로살펴보기로한것은 3개국모두에서적용분류

의대분류에포함된주택과공장(공업건축조명) 중주

택이 보다 일반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연구의 결과

3.1 한중일 조도기준의 적용범위

한국과중국, 일본의조도기준의적용범위를비교해

보면 <표 1>과같다. 즉한국은 10개영역으로분류하

고있으며, 중국은 5개, 일본은 13개영역으로분류하

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이 모두 조도기준의 적용범위로 분

류하고있는것은공장(공업건축조명)과 주택(주거)

이다.

중국의경우공공건축을 11개의중분류로분류하고

있었다. 이 중 한국이나일본에서대분류로분류하고

있는경기장(체육시설, 운동장․경기장), 병원(보건의

료시설), 사무실(사무건축), 상점(상업건축, 상업시설),

학교가포함되어있다. 따라서중국의공공건축의중

분류를한국과일본의대분류로보면중국은 15개 영

역이되며, 이러한 분류가한국과일본의분류체계와

유사성이많은것으로보인다. 이에 중국의적용범위

를 15개영역으로간주하고한중일 3개국의조도기준

의 적용범위를 다시 비교해 보면 경기장, 공장, 병원,

사무실, 상점, 주택, 학교의 7개영역이공통적으로적

용한 영역이다.

일본의 경우 13개의 대분류이며, 상업시설(물품판

매점, 음식․영화관․그 외), 주택(주택일반, 공용주

택 공용부분), 운동장․경기장(체조․격투기 등, 구

기․트랙․필드 경기 등, 수영․스키․스케이트 등)

은중분류하여별도의조도기준을제시하고있다. 그

러나중국의중분류와는적용범위가보다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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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중 국 일 본

1. 경기장 1. 주거 1. 사무소

2. 공공

건축

도서관 2. 공장
2. 공공시설

사무건축 3. 학교

상업건축 4. 보건의료시설
3. 공장

영화관, 극장
5. 상업시설

① 물품판매점

여관 ② 음식, 영화관, 그 외
4. 교통

병원 6. 미술관, 박물관, 공공회관, 극장

5. 병원 학교 7. 숙박시설, 공중욕장, 미용․이발소

박물관
8. 주택

① 주택 일반
6. 사무실

전시관 ② 공용주택 공용부분

교통7. 상점 9. 역사

체육시설

① TV생중계 있는 시설 10. 주차장
8. 옥외시설

② TV생중계 없는 시설 11. 부두

12. 통로, 광장, 공원
9. 주택 3. 공업건축조명

13. 운동장,

경기장

① 체조, 격투기 등
4. 공용 장소

② 구기, 트랙․필드 경기 등
10. 학교 5. 응급 조명 ③ 수영, 스키․스케이트 등

표 1. 한중일 조도기준의 적용범위
Table 1. Application Scope for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in KoreaㆍChinaㆍJapan

분류된것으로보이므로, 중국과 같이독자적인조도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중분류를

대분류로간주하기에는어려움으로있는것으로판단

된다. 한편중국의중분류를전술한바와같이대분류

로간주하고이에대하여좀더고찰하면다음과같다.

한국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시설, 교통,

옥외시설은나라에따라분류유무가다르다. 특히 교

통의경우에는중국은분류되어있으나, 일본은 주차

장으로분류되어있을뿐도로에관한기준은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적용범위를기준으로보면도서관, 영화관․

극장, 여관, 박물관, 전시관, 교통, 공용장소, 응급조명

은나라에따라분류유무가다르다. 특히응급조명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분류되어 있지 않고 중국에서만

분류된 적용범위이다.

일본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미술관(박물관,

공공회관, 극장), 숙박시설(공중욕장, 미용․이발소),

역사, 주차장, 부두, 통로(광장, 공원)는 나라에 따라

분류유무가다르다. 특히역사, 주차장, 부두는한국과

중국에서는 분류되어 있지 않고 일본에서만 분류된

적용범위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도기준의 적용

범위를비교한결과, 한국은크게대분류로만구분하

고있으며, 중국과일본의경우특정공간은중분류까

지구분하고있으며, 특히 중국의경우공공건축부분

의체육시설은소분류(TV중계를하는시설, TV중계

를하지않는시설)까지구분하고있다. 즉한국과중

국, 일본은조도기준의적용범위에대한분류방법이나

영역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개국모두에서적용하고있는범위는 7개영

역으로, 경기장, 공장, 병원, 사무실, 상점, 주택, 학교

이다.

3.2 한중일의 조도 측정점

조도는측정위치에따라조도값이달라지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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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방법에따라조도를측정하여야한다. 따라서

조도기준에는 조도 측정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조도기준은 주로 시(視)작업면(특별히 시작

업면의지정이없을경우에는바닥위 85㎝, 앉아서하

는일인경우에는바닥위 40㎝, 복도․옥외등은바닥

면또는지면)에있어서의수평면을기준으로조도를

나타내며, 작업내용에 따라서 수직면 또는 경사면의

조도를 표시하는 것도 있다.

중국1)은시작업면이있는경우에는시작업면을, 특

별히 시작업면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보다 10㎝ 낮은

바닥위 75㎝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 복도나계단처

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위는 바닥면의 수평면

조도를 나타낸다.

일본은 기준면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입식은 바닥

위 80㎝, 좌식은바닥위 40㎝를기준으로하고있다.

즉한중일 3개국모두시작업면을조도기준의높이

로삼고있다. 그리고한국과일본은작업의자세, 즉

입식과 좌식을 구분하여 높이를 정하고 있으나 중국

은입식의경우만을고려하고있다. 이는 기거양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측정 높이는 다르다. 특별히 시작면의 지점

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은 85㎝, 일본은 80㎝, 중국은

75㎝로한국이가장높다. 조도의측정점의위치는건

물의천장고나인체의신장등과관계가있는데, 이러

한 측정 높이를 결정한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다.

3.3 주택 조도기준의 적용범위

주택은 한중일 3개국 모두에서 대분류로 구분하여

조도기준을제시하고있다. 3개국의주택조도기준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주택의 조도기준 적용범위는 한국은 16개, 중국은

5개, 일본은 18개로 구분하여 조도기준을 제시하고

1) 중국은 한국의 기준과 같이 조도측정점을 공통적으
로 명시하지 않고 조도의 표준기준과 함께 각 적용
범위 별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모두 75㎝이며, 주방의 조리대만 작업면을 조도측정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주택의 조도기준의 적용범위가

유사하나, 중국은 거실, 침실, 식당, 주방, 위생실의

5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이다. 이로써 중국에

서는주택을구성하는공간중가장기본적이고필수

적인 공간에 대한 조도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중일 주택 조도기준의 적용범위
Table 2. Application Scope for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for Housing in
KoreaㆍChinaㆍJapan

분류 한국 중국 일본

1 가사실, 작업실 ○ x ○

2 객실 ○ x x

3 거실 ○ ○ ○

4 계단, 복도 ○ x ○

5 공부방(자녀방) ○ x ○

6 벽장 ○ x x

7 서재 ○ x ○

8 욕실(탈의실), 화장실 ○ X ○

9 변소* x ○ ○

10 응접실 ○ x ○

11 일본식 응접실 x x ○

12 정원 ○ x ○

13 주방** ○ ○ ○

14 식당 x ○ ○

15 차고 ○ x ○

16 침실 ○ ○ ○

17 현관(안쪽) ○ x ○

18 현관(바깥쪽, 대문) ○ x ○

19 창고 x x ○

20 공공주택 공용부분*** ○ x ○

* 중국은 위생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은 욕실

(탈의실, 화장실)과 별도로 변소가 구분되어 있다.

** 한국은 주방에 식탁이 포함되어 있다.

*** 공공주택 공용부분은 한국은 주택의 적용범위

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은 주택 2로 구분하

여 별도 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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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있는적용범위는벽장이며, 일본에만있는

적용범위는변소, 일본식응접실, 창고이다. 한국의벽

장과일본의창고는용도가거의유사하다고볼수있

다. 그리고일본식응접실은일본고유의공간으로볼

수있으므로다른나라에서는구분하지않는것이당

연할 것이다.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일본은 욕실․탈의실․화장

실을적용범위로구분하면서변소도별도로구분하고

있다는점이다. 일본의욕실․탈의실․화장실의세부

작업활동을보면면도, 화장, 세면, 전반으로구분하고

있어 용변을 보는 변소에서의 활동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일본 주택의 경우 변기와 욕조가함께 있

는경우는거의없으므로이를구분하고있는것이아

닐까라고생각한다. 한국은욕실, 화장실이함께묶여

적용범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 작업활동에 대한

구분은없다. 중국은위생간으로표현하고있는데, 이

는변소(toilet)를의미한다. 이는각나라의주택공간

구성의차이가반영된것이라고볼수있다. 욕실이나

화장실의경우에는몸을청결히하거나 1차적인불편

함을해결하는장소로이용되고, 다른곳보다장소도

협소하고천장고가낮아답답하게느낄수있는공간

이므로 분위기 보다는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세부

적인 조도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중국과일본은주방과식당을구분하고있으

나, 한국은 주방의 세부활동으로 식탁(조리대), 싱크

대, 전반을두고있어, 주방과식당을통합공간으로생

각하고있다. 중국은식당에는세부활동이없고, 주방

은일반활동과조작대로구분하고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은식탁과전반, 주방은조리대, 개수대, 전반으로

구분하고있다. 이는 한국이식사관련공간에대해가

장포괄적으로다루고있고, 중국은주택의조도적용

범위가전체 5개에불과한데그중 2개가식당과주방

이므로식사관련공간에대해가장세부적으로다룬다

고도볼 수 있을것이다. 주방의 경우에는 식사를 준

비하는작업공간이므로전반조명으로충분히빛의양

을만들고, 작업대윗부분에는국부조명을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시그림자가생기지않도록조명설치

위치에유의하여야하며, 음식조리시연기등으로빨

리 더러워지므로 청소가 용이한 조명기구를 사용하

는 것이 좋다.

또한식당은주방에서만든음식들을가족들과단란

하게 앉아 식사를 하는 공간이므로 전반조명보다는

분위기조명을설치하는것이좋다. 특히식사실에많

이설치하는펜던트조명은따뜻한느낌과식사공간을

중점으로비추기때문에가족과음식에집중할수있

다는장점이있다. 이처럼식사관련공간은다양한조

명(전반조명, 국부조명, 분위기 조명 등)이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좀 더 세부적인 조도기준이 필요하다.

3.4 주택의 표준조도

주택조도기준의표준조도2)를한중일 3개국이모두

적용범위로구분하고있는거실, 주방, 침실에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거실의 경우, 한국은 4개의 활동(단란․오락, 독

서․전화․화장, 수예․재봉, 전반)으로 구분하고 있

는 반면 중국은 2개(일반활동, 쓰기․읽기), 일본은

6개(수예, 재봉, 독서, 단란, 오락, 전반)의활동으로구

분하고있다. 즉일본이거실에서의활동을가장세분

하고 있다(표 3).

표 3. 한중일 주택 거실의 조도기준
Table 3.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for

Living Room in Housing in Koreaㆍ
ChinaㆍJapan

장소/활동 한국 중국 일본

단란, 오락 200
단란 200

오락 200

독서, 전화, 화장 400 300* 500*

수예, 재봉 1,000
수예 1,000

재봉 1,000

전반(일반활동) 40 100 50

* 중국과 일본은 독서(읽기)만 포함.

2) 한국은 조도기준은 최저-표준-최고의 3단계로 제시
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표준치 1단계로 제시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조도기준 중
표준조도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6

한중일의 조도기준 비교분석 : 주택조도기준을 중심으로

Journal of KIIEE, Vol.28, No.4, April 2014

한편 표준조도를 보면 독서는 일본(500lx), 한국

(400lx), 중국(300lx)의순으로조도가높다. 특히일본

의 경우에는 ‘가벼운 독서는 오락(200lx)으로 본다’고

주석을 달고 있어 독서활동 내에서도세분하고 있다.

일반활동(전반)은 중국(100lx), 일본(50lx), 한국(40lx)

의순으로조도가높다. 한국과일본에서는일반활동

의 조도표준치를 비교적 높은 조도표준치를 필요로

하는독서의조도표준치의 1/10 수준으로제시하고있

으나중국은 1/3 수준으로제시하고있어상대적으로

높은 조도표준치이다. 그리고 단란(오락)과 수예(재

봉)는 한국과 일본만이 조도표준치를 제시하고 있는

데, 한국은 단란과 오락을 묶고, 수예와 재봉을 묶고

있고, 일본은이를각각의활동으로구분하고있다. 그

러나 표준조도는 각각 200(lx)와 1,000(lx)로 양국이

동일하다. 즉 일본이세부활동으로단란과오락을구

분하고있으나제시하는표준조도는동일함으로한국

과 같이 세부활동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방의경우한국은 3개의활동(식탁․조리대, 싱크

대, 전반)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식

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주방은 중국은 2개(일반

활동, 조작대), 일본은 3개(조리대, 개수대, 전반)의활

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한국은 주방과 식당을 한

공간으로보고있으며, 중국과 일본은별도공간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준조도를 보면

주방의 조리대는 중국은 없고 한국(400lx)이 일본

(300lx)보다 높은조도이다. 싱크대는일본(300lx), 한

국(200lx), 중국(150lx)의 순이다. 전반은 3개국 모두

100(lx)이다. 이를보면일본은조리대와싱크대를구

분하고 있으나 표준조도는 동일하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 한국은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주방의 식탁(400lx)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식

당의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150lx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식탁(300lx)과전반(50lx)을구분하고있다. 이

를 보면 일본이 식당을 가장 세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침실의 경우, 한국은 3개의 활동(독서․화장, 심야,

전반), 중국은 2개(일반활동, 침대․읽기), 일본은 4개

(독서, 화장, 전반, 심야)의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3개국 모두 침실에서 독서활동을 한다고 보고

있다.

표 4. 한중일 주택 주방(식당)의 조도기준
Table 4.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for

Kitchen(Dining Room) in Housing in
KoreaㆍChinaㆍJapan

장소/활동 한국 중국 일본

주방

식탁,

조리대
400 -

조리대

300

싱크대 200
조작대

150
300

전반 100 100 100

식당
식탁 - - 300

전반 - 150* 50

* 중국의 식당은 활동 구분 없이 단일 추천치이다.

한편 표준조도를 보면 독서는 일본(500lx), 한국

(400lx), 중국(150lx)의순으로조도가높다. <표 3>의

거실의조도기준에도독서가있다. 이를 함께고찰해

보면한국과일본은거실이나침실과같은장소에상

관없이독서활동의조도표준치는동일하나, 중국은침

실에서의 독서활동(150lx)은 거실에서의 독서활동

(300lx)의 1/2 수준의조도표준치를제시하고있다. 그

리고 전반(일반활동)은 중국(75lx)이며, 한국과 일본

은 20lx로동일하다. 또한중국은심야를구분하고있

지않으나, 한국(4lx)과일본(2lx)은아주낮은조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야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심야를

구분하고 있다(표 5).

표 5. 한중일 주택 침실의 조도기준
Table 5. Recommended Levels of Illumination for

Bedroom in Housing in
KoreaㆍChinaㆍJapan

장소/활동 한국 중국 일본

독서, 화장　 400 150*
독서 500

화장 500

심야 4 - 2

20전반 20 75

* 중국은 침대, 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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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연구에서는한국의 KS 조도기준(KS A 3011)과

중국의조도기준(GB 50034-2004), 일본의 JIS 조도기

준(JIS Z 9110)의 주택 조도기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개국모두조도기준은장소와활동별

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적용범위의분류는다르게

설정되어있다. 즉한국은 10개, 중국은 5개, 일본은 13

개 영역으로구분되어있으며, 중국의 중분류를대분

류로간주하면 15개 영역이다. 중국의중분류를대분

류로 간주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적용범위의 분류

체계와유사성이많은것으로판단됨으로아시아권역

의조도기준제정시에는이를고려하는것이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중국의조도기준의적용범위를 15개로간주할

때, 한중일 3개국모두에서적용하고있는범위는 7개

영역으로, 경기장, 공장, 병원, 사무실, 상점, 주택, 병

원이다.

셋째, 한중일 3개국모두시작업면을조도기준의높

이로 삼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작업의 자세,

즉입식과좌식을구분하여높이를정하고있으나, 중

국은입식의경우만을고려하고있다. 이는 기거양식

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주택의조도기준적용범위는한국은 16개, 중

국은 5개, 일본은 18개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주택의 조도기준 적용범위가 매우 유사하나,

중국은 거실, 침실, 식당, 주방, 위생실의 5개로 매우

적다.

다섯째, 한국의 조도기준은 최저-표준-최고의 3단

계로제시하고있는반면, 중국과 일본은표준조도만

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조도기준을활동별로살펴보면일본의경우

가가장세밀하게활동을분류하고있었으며, 그다음

으로 한국,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

장소와 활동은 구분하면서 표준조도는 동일한 값을

제시하는경우가종종있다. 반면한국과중국의경우

에는동일한표준조도를제시하면서활동을구분하지

는 않는다. 조도기준에서 적용범위를 분류하거나 장

소및활동을구분하는것은그에따라적정한표준조

도가다르기때문이다. 이에일본과같이동일한표준

조도를 제시하면서 활동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아시아권역의 조도기준 제정 시에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표준조도는각나라별로차이가있다. 이는

당연한결과이다. 조도기준은각나라마다심리적, 생

리적, 환경여건등의활동유형에따라달라진다. 또한

시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또한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작업자의 나이, 작업의 정밀도, 공간별 특성,

생활습관 등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이상과같은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아시아권역

의 조도기준 제정 시에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도기준은조명산업의가장기본적인조건이

되므로, 기준제정시에는고려할사항이많다. 따라서

모든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제정 전에 주택을 대상으

로한조도기준을먼저제정하여다각도로검토를하

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 나라의특성이다르므로너무세분된분류

이면기준적용에문제점이발생할가능성이많다. 따

라서 주택의 조도기준의 적용범위를 너무 세분하지

않고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 거실, 침실, 주방

(식당포함), 화장실(욕실포함)로하는것이좋겠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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